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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알레르기 질환을 경험하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알레

르기 질환 증상을 경험한 만 5세 아동 762명과 어머니 자료(한국아동패널 7차년도)를 사용하였다. 알레

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해당 아동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학업 기술에 대해서는 상관

관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은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둘째,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업 기술에 모두 부적인 영향이 있었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

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과 부모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알레르기 질환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온정적 양육행동, 학업 기술, 구조방정식 모형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academ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n this relationship.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762 five-year-old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symptoms of one or more allergic

diseases within the past 12 months and their mothers (Korean Child Panel Study, 7th 

year).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academic skills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behaviors was tested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academic skills

of those children. Second, among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ternal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cademic skills. The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

tionship betwee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academic skills of children with al-

lergic diseases. Based on these results, interventions targeting externalizing problem be-

haviors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and the parenting support programs for parents 

are necessary to aid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Keywords young children, allergic disease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ositive parent-

ing, academic skills,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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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유아는 불편한 증상을 지속적

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에는 피부 가려움이,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코막힘이, 

천식에는 기침이 계속해서 동반되기 때문이다(대한천

식알레르기학회, 2021; 이경석, 나영호, 2018; Lyons, 

Milner, & Stone, 2014). 이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은 

단기간에 독립적으로 경험되는 경우보다 복합적이고 만

성적인 형태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3; 

Kim et al., 2024; Lee et al., 2025). 만성적인 신체 증상

은 아동의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정서적 불편감

을 유발하여, 아동의 주의집중과 행동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알레르기 질

환 아동이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아동보다 주의집중 

문제나 행동 조절 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이 더 높으며(Chang et al., 2013; Hammer-Helmich et 

al., 2016; Yamaguchi, Ebara, Futamura, Ohya, & Asano, 

2021),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수록 이러한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이 높다(Kim et al., 2014; Park et al., 2023; 

Yamaguchi et al., 2021; Yang et al., 2016)고 보고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들은 많은 경우 생애 초기에 시작(Ha, 

Lee, & Yon, 2020; Lee, Kim, & Ahn, 2021)되어 지속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질환 유아는 알레르

기 증상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인해 인지발달

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은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이자 능

력의 발달을 의미한다(Bjorklund, 2022). 유아가 지식

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나 능력은 학업 기술의 

발달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학업 기술(academic skills)은 

언어 및 문해력, 수리적 사고에 관련된 관심과 능력이

다. 이와 같은 학업 기술의 발달에는 주의집중과 행동 

억제 능력이 필요하다(Brueggemann & Gable, 2018; 

Fernández Cueli, Areces Martínez, García Fernández, 

Rui Alexandre, & González Castro, 2020; Gallen, 

Schaerlaeken, Younger, Anguera, & Gazzaley, 2023). 

언어 이해와 적절한 언어 사용, 일관된 규칙을 이해하

고 이를 적용하는 것 등과 같은 학업 기술의 발달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주의집중과 불필요한 행동을 억

제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레르기 증상은 이와 같은 주의집중과 행동 억제에 

방해가 된다. 알레르기 증상은 밤낮으로 지속되어 피로

감을 높이며(Reiter, Ramagopal, Gileles‐Hillel, & Forno, 

2022; Sherrey et al., 2022) 주의집중 문제와 행동 조절 

어려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Lin et al., 2016; Zhou 

et al., 2022).

선행 연구들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한정하여 이를 학업 기술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경우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반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해 거의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주의집중이나 조절

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을수록, 즉 외현화 문제행동 수

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기술(하민경, 곽승주, 2023)

이나 학업능력(박정현, 이경님, 2021; 한영숙, 정영선, 

2022; 한지수, 오여진, 2024)이 낮다고 일관되게 보고

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

준이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아동보다 높다는 선행 연

구들(e.g., Park et al., 2023; Yamaguchi et al., 2021)과 

앞서 본 선행 연구들(e.g., 하민경, 곽승주, 2023; 한영

숙, 정영선, 2022)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업 기술과 부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는 어렵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 있다고 알

려진 알레르기 증상(e.g., Park et al., 2023)이 학업 관

련 변인과 부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Koinis-Mitchell, 

Kopel, Farrow, McQuaid, & Nassau, 2019; Ruijsbroek, 

Wijga, Gehring, Kerkhof, & Droomers, 2015; Wan, Mitra, 

Hooper, Hoffstad, & Margolis, 2021)이 있는 동시에, 

그러한 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들(Bhagat, 

Fagnano, Halterman, & Reznik, 2019; Brew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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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23; Sockler et al., 2024)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에 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를 함

께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과 아

동의 발달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아동의 신체 및 정

신적인 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Lehman, David, & Gruber, 2017; Sameroff 

& Mackenzie, 2003).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의 관

계에서 핵심적인 환경 요인에는 주 양육자의 양육 행동

(박정현, 이경님, 2021; 한영숙, 정영선, 2022)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온정

적인 양육행동과 부적 관계를 가지며(Baker & Kuhn, 

2018; Choe, Olson, & Sameroff, 2013), 반대로 어머니

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 기술 발달과 정

적인 관계가 있다(Pinquart, 2016). 이와 같은 선행 연

구들(Baker & Kuhn, 2018; Choe, Olson, & Sameroff, 

2013; Pinquart, 2016)을 보면, 부모의 온정성과 반응성

이 아동의 학업 성취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러한 양육 태도가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기조절과 과제 집중을 촉진함으로써 학업 기술 발달

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는 덜 

온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게 되며, 이는 다시 아동의 

학업 기술 습득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경험하는 아동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을 보면, 자녀의 알레르기 증상 경험이 많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Kim et al., 2017; 

Lee et al., 2014), 만성 질환이 있는 아동은 만성 질환

이 없는 아동보다 학업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한다(Barnett, 

Giallo, Kelaher, Goldfeld, & Quach, 2018). 이상의 선

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

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을 

보이는 반면, 학업 기술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학업 기술

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예: 도현심, 신나나, 박보

경, 김민정, 김혜인, 2014; 한유경, 신나나, 2023)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어떤 양육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양상이 달라진다는 접근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녀의 알레르기 증상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Kim et al., 2017; Lee et al., 

2014)는 점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질환 맥락 안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받아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사용한다면, 생애 초기에 시작되

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유아의 학업 기술과 같은 인지발달 과정에서 

주 양육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발달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의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학업 기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알레

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

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이 유아의 

학업 기술에 유의한 영향(민미희, 2017)을 미치고, 어

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행동이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김미영, 김현정, 2024)

를 토대로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을 통제하여 이

와 같은 연구 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알레르

기 질환 유아가 경험하는 발달 양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의 관계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 경우 생애 초기에 

시작되고(Ha et al., 2020; Lee et al., 2021) 취학 전 학

업 기술이 학령기 학업에 미치는 영향(Mariano et al., 

2019)을 고려할 때, 이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 유

아의 인지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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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업 기술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알레르

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은 학업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레르

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12개월 이내에 알레르기 질환 증상(아

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 5세 762명(남아 53.9%, 여아 46.1%)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 학력 비율은 대

졸(40.7%), 고졸(27.8%), 전문대 졸(26.1%), 대학원졸

(5.0%), 중졸(.3%), 무학(.1%)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은 187만 원 초과~563만 원 이하(78.1%), 

563만 원 초과(20.1%), 187만 원 이하(1.8%) 순으로 높

았다. 이상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자료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차년도(2014) 데이터에서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연구 변인들

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들(n = 707)을 삭제한 뒤 분석

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문항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아동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에 해당되며, 이 연구에서 외

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을 의미한다. 

주의집중문제에는 5문항(예: 이것하다 저것하다 행동이 

금방 바뀐다.)이 있으며, 공격행동에는 19문항(예: 고함을 

많이 지른다.)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평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3점 척도(0 ~ 2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이 보호자에게서 자주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며, 주

의집중문제는 .64, 공격행동은 .88이다. 주의집중문제

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

으나, 임상적 수준 변별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하은혜, 김서윤, 송동호, 곽은

구분 빈도 %

유아 성별
남아 411 53.9

여아 351 46.1

어머니 학력

대학원졸 38 5.0

대졸 310 40.7

전문대졸 199 26.1

고졸 212 27.8

중졸 2 .3

무학 1 .1

가구 월소득

187만원 이하 14 1.8

187만원 초과 ~ 563만원 이하 595 78.1

563만원 초과 153 20.1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N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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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엄소용, 2011).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인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의 T점수를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인 정

도를 의미한다. 총 6문항(예: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

다.)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였

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 ~ 5점)로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3) 학업 기술

학업 기술 문항은 한국아동패널에서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질문지를 토

대로 하여 측정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학업 기술은 유

아의 학업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총 28문항이며, 언어 

및 문해력(13문항, 예: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수리적 사고(15문항, 예: 동작, 사

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할 수 있

다.) 문항들이 있다. 이 척도는 교사가 평정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5점 척도(1 ~ 5점. 단, 문항에서 제시된 내

용에 대한 파악 계기가 아직 없는 경우 0점)로 되어 있

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학업 기술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분

석에서 학업 기술에 대해 적절한 모수 추정을 하기 위

해 언어 및 문해력, 수리적 사고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우종필, 2014). 그 과정에

서 각 유형의 문항들 중 팩터 로딩이 .5 미만인 언어 

및 문해력 문항 1개(‘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

다.’)를 삭제하였고, 언어 및 문해력1, 언어 및 문해력2, 

수리적 사고1, 수리적 사고2로 항목 합산(item parcel-

ing)할 수 있었다(우종필, 2014). 학업 기술의 전체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며, 언어 및 문해력1은 

.82, 언어 및 문해력2는 .90, 수리적 사고1은 .89, 수리

적 사고2는 .92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 변인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 검정을 하기 전에, 적절한 모수 추정을 

위해 학업 기술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항목 합산(item parceling)을 하였고 이를 측정

변인으로 활용하였다(우종필, 2014). 그리고 잠재변인

의 요인구조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업 

기술의 구조적 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검

정에서는 어머니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였다

(김미영, 김현정, 2024; 민미희, 2017). 구조방정식 모

형 평가에는 χ2, TLI, CFI, RMSEA 값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n = 10,000)을 실시하여 간접효과 유의 

여부 확인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에는 SPSS 20.0, 

AMO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업 기술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알레르기 질환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 T값 평균은 52.80

점(범위: 50.00 ~ 78.00점), 공격행동 T값 평균은 52.58

점(범위: 50.00 ~ 83.00점)이다. 주의집중과 공격행동 

모두 T값 평균만 보면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수준

은 아니지만, T 점수의 범위를 고려하면 외현화 문제행

동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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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평균은 3.63점

(범위: 1.50 ~ 5.0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알

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 중 언어 및 문해력1과 

2의 평균은 각각 4.06점, 3.73점(모두 범위: 1.00 ~ 5.00

점), 수리적 사고1과 2의 평균은 각각 3.81점, 3.08점(모

두 범위: .67 ~ 5.0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인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

과 모두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주의집중 문제는 

공격행동(r = .5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

며, 어머니 양육행동(r = -.23, p < .001), 언어 및 문해

력1(r = -.26, p < .001), 언어 및 문해력2(r = -.20, p 

< .001), 수리적 사고1(r = -.17, p < .001), 수리적 사고

2(r = -.17, p < .001)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공격행

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r = -.24, p < .001), 언

어 및 문해력1(r = -.16, p < .001), 언어 및 문해력2(r 

= -.15, p < .001), 수리적 사고1(r = -.07, p < .05), 수리

적 사고2(r = -.09, p < .01)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언어 및 문해력1(r = .21, p < 

.001), 언어 및 문해력2(r = .18, p < .001), 수리적 사고

1(r = .20, p < .001), 수리적 사고2(r = .21,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언어 및 문해력1, 2와 수리

적 사고 1, 2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rs = .54 ~ .76, ps 

< .001).

2.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의 매개효과 검정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 309.500 (df = 51, p < .001), TLI 

= .914, CFI = .934, RMSEA = .082로 양호 ~ 보통 수준

(우종필, 2014)이었고, 요인부하량 등에 대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대한 2개의 관측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은 .77, .65였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6개

의 관측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8 ~ .80이었으

며,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에 대한 4개의 관

측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77 ~ 88이었다(ps < 

.001).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간 상관계수는 -.34 (p < .001),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상관계수는 -.27 (p < .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과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의 상관계수는 .25 

(p < .001)이었다.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참조), 모형의 적

1 2 3 4 5 6 7

1. 주의집중 문제 ―

2. 공격행동 .50*** ―

3. 어머니 양육행동 -.23*** -.24*** ―

4. 언어 및 문해력1 -.26*** -.16*** .21*** ―

5. 언어 및 문해력2 -.20*** -.15*** .18*** .70*** ―

6. 수리적 사고1 -.17*** -.07* .20*** .67*** .64*** ―

7. 수리적 사고2 -.17*** -.09** .21*** .54*** .61*** .76*** ―

평균 52.80 52.58 3.63 4.06 3.73 3.81 3.08

표준편차 4.72 4.87 .52 .75 .96 .91 1.00

점수범위 50.00 ~ 78.00 50.00 ~ 83.00 1.50 ~ 5.00 1.00 ~ 5.00 1.00 ~ 5.00 .67 ~ 5.00 .67 ~ 5.00

왜도 1.80 2.23 -.15 .97 .72 -.75 -.06

첨도 3.19 5.22 .42 1.04 -.16 .16 -.79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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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는 χ2 = 328.071 (df = 69, p < .001), TLI = .915, 

CFI = .936, RMSEA = .07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우

종필, 2014). 표 4를 보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은 학업 기술에 부적 영향(β = -.18, p < 

.001)을 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β = -.33, p < .001)을 알 수 있다. 또,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

술에 정적인 영향(β = .16, p < .001)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학업 기술의 관계에서 갖는 매개 효

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n = 10,000)을 실시하

여,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업 기

술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가 유의함(β = -.05, p < .01)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즉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유아

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수록 어머

니의 양육행동은 덜 온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육 

특성은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업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알레르기 질환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어머니의 온

변인 B β S.E. C.R.

외현화 문제행동
관측변인1 1.00 .77 ― ―

관측변인2 .88 .65 .12 7.21***

어머니 양육행동

관측변인1 1.00 .76 ― ―

관측변인2 .905 .77 .04 20.71***

관측변인3 1.04 .80 .05 21.39***

관측변인4 .83 .58 .05 15.40***

관측변인5 .77 .67 .04 17.74***

관측변인6 .72 .61 .04 16.27***

학업 기술

관측변인1 1.00 .77 ― ―

관측변인2 1.29 .77 .06 21.69***

관측변인3 1.40 .88 .06 24.85***

관측변인4 1.40 .81 .06 22.77***

***p < .001.

표 3.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정 (N = 762)

B β S.E. C.R.

외현화 문제행동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05 -.33 .01 -5.91***

→ 학업 기술 -.03 -.18 .01 -3.52***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 학업 기술 .17 .16 .05 3.61***

***p < .001.

표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N = 762)

경로 β  Indirect effect bias-corrected 95% C.I.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 학업 

기술
-.05** -.090 ~ -.024

**p < .01.

표 5. 구조모형에서의 간접효과 (N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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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토대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 지원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논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

술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질

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동 및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학업 기술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e.g., 하민경, 곽승주, 2023; 한

지수, 오여진, 2024)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 알레르기 

질환 아동이 경험하는 조절이 어려운 증상과 학업 기술

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e.g., Koinis-Mitchell 

et al., 2019)와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다만, 알레르기 

증상과 학업의 관련성이 없다고 한 연구(e.g., Brew et 

al., 2019)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알레

르기 증상이 있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결과

와 차이가 있는 연구들(e.g., Brew et al., 2019)에서 알레

르기 질환 아동의 증상(e.g., 가려움, 기침) 여부에 초점

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외

현화 문제행동(Berzosa, González-Fraile, Sánchez-López, 

Soria-Oliver, & Rueda-Esteban, 2021; Yamaguchi et al., 

2021)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e.g., Brew et al., 2019; 

Lee et al., 2023)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

업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분 매개한다. 먼저,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업 기술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긍

정적인 인지발달을 위해 이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주

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

현화 문제행동의 반대 축에 있는 억제, 통제 기술이 취

학 전 시기에 중요한 발달이 일어나고(Jones, Rothbart, 

& Posner, 2003; Zelazo & Ulrich, 2011), 그러한 억제, 

통제 기술이 학업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Brueggemann & Gable, 2018; Fernández Cueli et al., 

2020; Gallen et al., 2023). 이를 토대로 할 때, 취학 전 

시기에 있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알레르기 증상과 관련이 있

으므로(e,g, Hammer-Helmich et al., 2016; Yamaguchi 

et al., 2021), 알레르기 증상 조절에 초점을 두고 외현

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Miyazaki et al., 2017). 알레르기 질환 아동

들의 알레르기 증상 조절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들(Kim et 

al., 2014; Yang et al., 2016)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질

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은 알레르기 증

상 조절을 중심에 두고 해당 아동에 대한 외현화 문제

행동 개입이 동반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개입이 조기에 가능하다면, 알레르기 질

환 유아의 학업 기술뿐만 아니라 취학 이후 학업 기술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Mariano et 

al., 2019). 

다음으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유아의 학업 기술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레르기 질

환 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이 매개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알레르기 증상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다는 연구들(Kim et al., 2017; Lee et al., 2014)

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지쳐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

육행동을 덜 경험하게 될수록 알레르기 질환 유아는 학

업 기술이 덜 발달(Barnett et al., 2018; Pinquart, 2016)

할 가능성이 있다. 알레르기 질환 유아를 양육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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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유아 양육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

으면 피부 가려움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알레르겐 회피나 둔감화와 관련된 예방

과 조치가, 천식이 있으면 기침이 나는 상황에서의 조

치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알레르기 질환에 따른 

증상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아가 증상에 따른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Capozza et al., 2020; Kim et al., 2017; Lee 

et al., 2014).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연관성을 고

려할 때(Mak, Yin, Li, Cheung, & Oon, 2020), 알레르

기 질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으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온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

고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알레르기 질환 유아

의 학업 기술과 같은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관련 악순환의 형태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Sameroff & Mackenzie, 2003), 이러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발달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중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레르기 질환 유아를 양

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

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는 

알레르기 질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

적으로,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이나 이와 관련된 외현화 

문제행동 등 현 상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질환 유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가령, Chong, Mak, Leung, Lam, Loke (2019)

는 알레르기 질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관한 훈련뿐만 아니라 자녀

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수용하고 현 

상황에 대한 조절과 지원에 전념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챙김 연습을 함께 진행하였고, 이러한 훈

련이 알레르기 질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심리적 유연

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 또, Morawska, Mitchell, 

Burgess, Fraser(2016, 2017)는 알레르기 질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 실천과 효과적인 훈육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로써 알레르기 질환 자

녀가 있는 부모가 양육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었으며 

자녀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인식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알레르

기 질환 자녀가 있는 부모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이 알레르기 질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알레르기 질환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독려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상의 경중, 증상의 조절 정도와 함께 살피지 못했다

는 데에 한계가 있다. 알레르기 증상의 경중과 조절 정

도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 변인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Kim et al., 2014; Park et al., 2023; Yamaguchi 

et al., 2021; Yang et al., 2016).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2차 자료에서는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의 경중

이나 조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알레르기 증상의 경중이나 조절 정도와 관련지

어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취학 전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경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

료가 마련된다면, 후속 연구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학업 기술 등을 알레르기 질환 유아

의 증상 경중이나 조절 정도를 근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수집된 시기와 현재의 상황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들이 있다. 먼

저, 선행 연구들의 발견을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즉 

선행 연구들(e.g., Yamaguchi et al., 2021)에서는 아동

의 알레르기 증상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업 기술의 관계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관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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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 질환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어

머니 양육행동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예: 도현심 등, 

2014; 한유경, 신나나, 202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알

레르기 질환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볼 필요

(e.g., Capozza et al., 2020; Lee et al., 2014)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과 학업 기술의 관계를 매개하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알레르기 질환 유아에게 개

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알레르기 질환 유아의 보다 긍

정적인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

라, 알레르기 질환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를 고려하여 이들의 양육행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적절한 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

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알레르기 질환 유아에

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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